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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관세와 세금 개혁, 공정한 경제를 위한 돌파구 

 

공정한 경제는 정부의 특혜가 아니라 실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많은 나라의 정부는 특

정 이익집단과 권력층에 휘둘려 공공 재정을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결국 그 피해는 국

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일례로 중국은 미국의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무시하고 가져가며, 여러 나라들은 미국 기업이 현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보조금과 관세를 이용해 미국의 투자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

런 불공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관

세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세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양날의 검이다. 잘못 사용하면 미국 내 물가만 올려 가정 경제에 

부담을 주고,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해외 기업들의 

불공정한 시장 독점을 깨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미국 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곧 외국의 특권층과 이익집단이 정부

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직접 겨냥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이런 

전략을 사용해 유럽연합(EU)이 미국 기업을 겨냥해 탄소세와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막

았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일본과 한국 시장을 개방해 미국 제품 수출을 늘렸고,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몇 년 동안 일본과 한국으로의 미국 수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전략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성취하려 했던 목표는 내버려 둔 채, 기존의 무역 장벽만 그대로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

에는 높은 무역 장벽만 남았고, 그에 따른 이점은 전혀 얻지 못했다.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조세 시스템도 오랫동안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해왔다. 대부분의 선

진국들은 ‘소비세’를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기에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제품에 세금을 매기지

만, 자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제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반대로 미국은 ‘생산세’를 중심

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이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는 이중 과세가 적용되는데 미국 



정부가 먼저 기업에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해외 소비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만드는 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 외국 기업이 더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의 세금 구조

는 해외 생산을 장려하면서도 국내 생산에는 불이익을 주는 셈이다.   

 

이런 구조를 해결하려면 ‘국경조정세(border-adjustment tax)’라는 새로운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수입품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외로 수출될 때는 세금

을 면제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미국 기업들이 더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고, 국내 생산이 

불리했던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10년 동안 수천억 달러의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을 세금에서 전액 공제해 주거나, 공장과 같은 물

리적 자본에 대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미국의 경제를 공정하게 만들고,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현

실적인 해법이다. 즉, 관세 정책을 활용해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생산을 가로막는 

불공정한 세금 구조를 개혁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미국 대통령이 국경조정세와 같은 관세 정책을 정교하게 다룬다면, 미국 경제를 부

흥시키고, 산업을 활성화하며, 가정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이예담 

출처: https://www.heritage.org/trade/commentary/the-art-the-tariff-deal-another-way-

trump-can-boost-our-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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